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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강화섬, 구미공장 경매처분 신청
증권거래소, 상장 폐지시기 단축 주식매매 정지 … 농공공장도 매각

금강화섬 채권단이 경북 칠곡군 구미 공장부지와 건물, 생산설비 등 주 생산공장을 법원에 경매신청했다고 

6월11일 공시했다.

금강화섬은 경영 악화로 2004년 3월 구미공장의 Polyester 원사 생산라인의 조업을 중단한 데 이어 5월부터

는 경영난으로 영업활동을 중단했으며, 6월 경매 신청에 따라 3-4일 후 법원에서 경매 개시결정이 날 것으로 

보인다.

구미공장은 금강화섬 생산의 99%를 담당하는 주 생산공장으로, 농공공장은 구미공장과는 별도로 매각될 예

정이다.

현재 금강화섬의 1순위 채권자는 한미은행으로 금감화섬 구미․논공공장을 담보로 65억원의 채권을, 후순위 

채권자인 부림상호저축은행은 구미․논공공장과 함께 금강화섬 계열기업인 금강직포를 담보로 190억원의 채권

을 가지고 있다.

한편, 증권거래소는 금강화섬이 주요 영업용 자산인 생산공장에 대한 채권단의 경매 신청으로 상장폐지 시

기가 단축될 수 있어 주식 매매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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